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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과

운전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지침서 

자신이 뇌전증 발작 증상이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

람은 운전하지 않도록 주치의, 가족, 지인 등이 강력하게 

경고해 막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뇌전증 환자는 평소에 수면 부족이나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뇌전증 증상 유발요인에 노

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생각하여 본인의 상태를 

주치의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 �뇌전증에 대하여 질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뇌전증도움전화를 

이용하십시오. (뇌전증도움전화 1670-577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책임 의식

www.nec577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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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과 
도로교통법

뇌전증과 
면허취득

운전 중에 뇌전증 증상이 일어나면 정신을 잃거나 의식의 혼

란과 혼동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

다.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증상의 특

성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

다. 따라서, 의식을 잠시라도 잃는 뇌전증 발작이나 운전을 

방해하는 발작 증상이 발생한다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운전 중에 의식을 잃는 뇌전증 발작이 발생

하여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증상이 잘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

의 교통사고 상대적 위험도가 70세 이상 고령군이나 20대의 

젊은 운전자보다 더 낮습니다. 전체 뇌전증 환자의 60~80%

는 약물이나 수술로 증상이 잘 조절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잘 

조절되어 일정 기간 재발이 없는 뇌전증 환자는 자동차 운전

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전증 증상의 종류에 따라 1~2년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법적

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령(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문 의사의 진

단을 참조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와 적성검사를 통해 

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취득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뇌전증 환자는 최소 1년

간 의식을 잃거나 판단에 장애가 있는 증상이 없어야 합니

다. 단,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발

생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면 중에만 증상이 발생하면 최소 1년간 깨어있는 상태에

서 증상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도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작 증상이 잘 조절되어서 약물 중단을 

위해 약물 감량 기간 중이거나 중단 후 적어도 1년 동안은 

발작의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특수 차량 운전에는 더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뇌전증 때문에 군대 소집이 면제된 경우 그 사실이 경

찰청에 전달되어 운전면허 취득 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

고 수시적성검사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